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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BC협회가 파행적인 운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성준 前 회장이 지난 12월 15일 대법원 판결로 법적 해

임이 결정된 가운데, ABC협회가 신임회장 선출을 미루면

서 4개월째 회장이 공석 상태에 놓여 있다.

ABC협회 정관에는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조속히 선출하며, 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연유

에서인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2017년 정기총회는 열

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회장직을 상실한 이 前 회장이 사무실에 출근

해 ABC협회 업무를 보면서, 잔여임기까지 회장직을 유지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 시비까지 일

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열린 ABC협회 이사회에서는 신임회장 선출

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연임 

의지를 피력한 이 前 회장에 대한 회장직 자격을 묻는 법

적자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사회 결정과 달리, 사무국에서는 회장직 연

임에 대한 법적자문을 검토하지 않는 등 매우 수동적인 행

보를 보이고 있어 회원들은 물론 광고 및 기업 관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회 파행에 대한 책임 소

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신임 회장을 빨

리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ABC협회 이사는 “ABC협회는 신문과 잡지의 발행

부수 및 유료부수를 공사하는 공적인 기관이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포함한 통합 보고서 발간 등 그 어느 때보다 책

임이 막중하다”며 “무엇보다 신뢰가 생명인 공사 조직에

서 파행의 책임이 있는 이 전임회장의 무리한 연임을 위한 

행보는 법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고 전했다.

한편, 한국광고주협회는 ABC협회에 ‘3월 3일 이사회 

결정대로 회장의 자격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과 조속한 신

임 회장 선출’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재형 yoojh1999@kaa.or.kr

ABC협회 회장 선출 표류

4개월째 공석, 협회 파행에 대한 책임 문제 대두

3130 Ⅰ


